
MST, 차세대 항균소재 개발
식약청 임상시험 통과 … 피부자극성 및 독성 개선 돋보여

바이오 벤처기업인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(MST)가 국내 3개 대학 및 캐나다 기업 연구소와 공동으로 미생

물 제어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항균소재를 개발했다.

MST (대표 문웅식)는 차세대 항균소재 제품 <바이오 크린액트>와 관련해 국내외에 모두 10건의 특허를 출

원했으며 국제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.

<바이오 크린액트>는 기존 항균소재의 피부 자극성과 독성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항균력을 높

인 제품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생체 삽입용 의료용구 적용에 대한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.

MST는 이미 일본, 캐나다, 미국,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<바이오 크린액트>에 대한 독점공급 계약을 맺었으

며, 2003년 수출과 내수시장 확보에 주력한 뒤 2004년 코스닥에 등록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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